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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해수청, 사설항로표지 기능점검으로 
선박 항해 안전 확보

- 51개 사 236기 사설항로표지 기능유지 및 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-

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김태환)은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지자체,

건설사 등 51개 사가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사설항로표지 236기와 위탁

관리사 6개 사를 대상으로 3월 12일부터 2개월 간 관리·운영실태 지도·

점검을 실시한다.

사설항로표지는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

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·관리하는 시설물로 해상 공사구역 표시용,

해저 전력케이블 보호 및 해양풍력발전단지 표시 등의 목적으로 운영

되는 해상안전시설이다.

지도점검 내용은 허가사항 이행여부, 시설물 관리상태, 해양구조물에

대한 안전시설의 적정성 등이며, 특히 ‘23년도 지적사항 조치여부를 

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.

또한, `24. 1. 27.부터 ｢중대재해처벌법｣의 범위가 근로자수 5~50인 

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·보건 증진을 위한

안전관리 현황도 확인할 예정이다.



한창승 항로표지과장은 “사설항로표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

및 관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는

데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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